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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정 석 완 (kdbcsw@kdb.co.kr)

□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식량 부문의 수급 불균형 우려 확산

○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식량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,

식량 수출국을 중심으로 물류난 및 수급 불균형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

-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3주간의 사회적 봉쇄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

물류 중지를 이유로 쌀 수출이 중지된 상태이며, 유럽 최대의 곡물수출국인 

프랑스에서도 내부적인 수요 폭증과 물류난이 중첩되어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

○ UN식량농업기구(UNFAO)는 5월경 본격적인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

인도와 베트남의 쌀 수출 중지로 쌀 가격 지수는 이미 3월부터 상승 국면

- UNFAO는 환율 변동까지 식량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식량 수입 

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,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 대두

주요 쌀 산지별 가격 추이

자료 : UNFAO

 ◆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봉쇄, 물류 중단, 방역 강화로 인하여 국제 식량 

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으며, 식량수입국인 한국은 이에 대한 선제적 

대응이 요구됨

 ◆ UNFAO의 권고사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, 비상시 품목별 확보 방안을 

계획하는 등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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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국은 주요 식량품목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량수입국

○ 식량 관련 교역품목 중 곡물·곡분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무역수지 적자

- 육류, 곡물, 어패류 등 기초 재료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 세계적인 

식량 충격이 올 경우 수급 조정에 취약

     * 2017년 기준 곡물자급률(사료용 포함)은 쌀(94.5%)과 감자·고구마류(95.2%)를 제외한 곡물 전 

품목에서 30% 미만(옥수수 0.8%, 밀 0.9%, 콩 5.4%, 보리쌀 24.9%, 기타 9.3%)

식량 관련 교역품 무역수지(’19년 기준)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식량 충격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

○ UN식량농업기구 10대 권고사항의 내재화 필요

- 취약계층의 대응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10대 권고사항을 국내 사정에 맞게 

조정*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 필요

     * 예) 사재기 방지,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, 온라인 개학 상태에서의 급식 제공 등 

코로나19로 인한 식량난 대비 UNFAO 10대 권고사항 

자료 : UNFAO, 당행 재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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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식량을 전략물자로 인식하고 공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

-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우며, 품목별로는 장기간

비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, 민간 부문의 가격을 통한 수급

조정체계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

- 개인의 영양상태는 면역력과 감염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며, 거시적으로 방역 

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식량의 생산 및 도입, 보관, 공급,

분배 전 분야에 걸쳐 공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접근 필요

- 주요 식량수출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선을 다양화하는 동시에, 영양 측면의

대체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 마련

주요 수입 식량품목의 수입국 및 수입액(’19년 기준)
(단위 : 백만달러)

식용 고기와 내장 곡물 어패류

순위 국가 수입액 순위 국가 수입액 순위 국가 수입액

1 미국 5,231 1 미국 1,071 1 중국 1,086

2 호주 2,370 2 브라질 746 2 러시아 920

3 독일 348 3 아르헨티나 598 3 베트남 584

4 스페인 278 4 호주 345 4 노르웨이 412

5 브라질 244 5 우크라이나 215 5 미국 229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


